
[보도자료] 쿠팡이츠, 경기 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통시장
활성화 상생협약’ 체결
2023. 8. 15.

왼쪽부터 쿠팡 김종춘 상무, 경기도 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 백광현 회장, 쿠팡이츠서비스 유성훈 본부장, 쿠팡이츠서
비스 홍기은 부문장 

경기 동두천시 ‘전통시장 상생협약’으로 개별 지역의 상권 활성화 연계한 지원 나서  
동두천시 지역 상인들의 온라인 판매 정착 위한 맞춤형 교육, 친환경 포장재 무상제공,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2020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며 중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매 지원으로 상생 노력  

2023. 8. 15. 서울 – 쿠팡과 쿠팡이츠서비스가 경기 동두천시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지난 14일 쿠팡은 경
기 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쿠팡은 협약을 통해 자사 음식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와 연계하여 경기 동두천시 전통시장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 상인들의 디
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개별 지역 상권 활성화를 고려한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지원 효과를
더욱 높이고자 했다.

쿠팡은 지난 2020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매를 꾸준히 돕고 있다.
온라인 판매 교육을 비롯해 쿠팡이츠 입점 절차에 대한 코칭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객용 쿠폰도 지원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온
라인 판매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경기 동두천시 전통시장 활성화 상생협약으로 배달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이 보다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운영초기 상인들의 온라인 판매 진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친환경 포장재를 무상으로 제공
하고, 맞춤형 교육 및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한다.

쿠팡은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통해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비자 사이를 연결해 왔다. 쿠팡에 따르면, 전통시장 활성화 프
로그램을 통해 지난 3년여간 전국 135개 시장에서 1600여 점포가 온라인 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600여 가맹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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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평균 20% 늘어났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하여 더 많은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진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협약식 행사에 참석한 경기 동두천시 소상공인엽합회 백광현 회장은 “경쟁력 있는 지역 전통시장의 매장들이 온라인 판매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적극적으로 온라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계
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쿠팡이츠서비스 유성훈 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의 전통시장이 더욱 많은 고객을 만나 성장기회를 얻고 상권 활성화에 도움
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꾸준히 해온 만큼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협력자로서 동반 성
장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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